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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만대장경 인천의 유산 재확인 의미

'팔만대장경'이 인천 강화도 '대장도감'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보관된 사실을 재확인

하는 역사 문헌자료가 나왔다는 보도이다.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오용섭 교수가
발굴한 <동문선>과 중국 <사고전서>에서 팔만대장경의 총본산이 강화도였음을 밝

혀주는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다. 오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문선>의 '영봉

산 용암사 중창기'는 진주 용봉산 영암사를 중창한 뒤 빠진 대장경을 보충하기 위해
강화도에서 대장경을 보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고전서>의 '고려국대장이

안기'는 팔만대장경 인본을 강화 삼산면 석모도 '보문사'에 보관했다는 사실을 명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봉산 용암사 중창기'는 진주 지역의 용암사란 절에 대장경

을 비치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 이를 강화도의 대장경판당에서 꺼내와 보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고전서>의 '천하동행'편 '고려국대장이안기'는 보문사에 대

장경인본을 보관했던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화 석모도 보문사와 대장경
의 관계는 밝혀진 게 없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팔만대장경은 경남 남해를 중심으로 조명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는 합천

해인사가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팔만대장경의 본산이 남해
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었다. 심지어 강화도 대장도감이 팔만대장경 판각을 주도

하고, 강화도 대장경판당에서 150년간 보관되다 1398년 서울을 거쳐 지금의 합천
해인사로 이운됐다는 역사적 기록을 부정하는 이상한 학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는 경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팔만대장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반면, 인천은 관

심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남들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상황에 인천은 있
는 것도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다보니 역사문화 콘텐츠와 이야기를 모두 외지에 빼

앗기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역사기록의 발굴이 유의미한 것은 다른 지역의 주장을 일
축할 수 있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콘텐츠는 실물도 중

요하지만 이야기만 갖고도 얼마든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 새로운 시정부는 인천정체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팔만대장경과 인천, 강화도와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 조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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